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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교대․연장근무 반복
을지병원, 근육손상지표 이상수 27% … 높은 노동강도가 사망 원인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에 높은 노동 강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9월부터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사인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해온 을지대병원 산업안전의학과 오장균 교

수는 11월30일 “대전․금산공장 직원들의 근육손상지표(CPK) 이상수가 27%로 나타나 12%인 연구소 직원들

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CPK 이상수는 근육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발생하면 증가한다.

오장균 교수는 “숨진 연구소 직원 2명은 직무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등 사인과 업무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 중 4명은 연장근무 등 높은 노동 강도가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고 1명은 업무 관련성이 의심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숨진 공장 근로자들은 보통 하루 5-14㎏의 타이어를 최대 350개까지 들어올리는 등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해왔으며 대부분 교대근무와 연장근무 등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반복적인 육체노동이 사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심장질환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높은 노동 강도와 

연장근무 등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업병을 주의해야 하는 질병 유소견자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공장에서 질병 유소견자에 대

한 사후관리는 34%로 낮았으며 대부분 형식적으로 1회성에 그쳤다”며 “숨진 대전공장 직원 2명은 회사측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전공장은 질병 유소견자 관리를 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보건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었다”며 “보건

관리를 위해 산업보건 전문의를 채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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